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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고령화가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
미치는 영향: 중국의 사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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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

증가하고 있음. Chen et al.(2017)은 중국 인구고령화가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

실증분석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음. 중국의 경우 소득불평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

라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, 소비불평등의 연령 증가에 따른 악화정도는 소득불평등 정도에 비

해 심하지 않았음. 또한 저자들은 금융시장의 발달로 개별 가계가 연령 증가에 따른 소득불확실성에 

대비하여 장기 저축 및 소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, 그 결과 연령 증가에 따른 소비불평등도 

완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함 

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부족, 국민의료비 증가 등 각종 사회·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데, 이는 더 

이상 일부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개발도상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음 

 UN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, 전 세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5년 11억 명까지 증가하여 전체 

인구의 13%를 차지할 전망 

 중국의 노년부양비(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)는 1960년 15%에서 2015년 36%로 두 배 

이상 증가하였으며, 같은 기간 남미의 노년부양비는 14%에서 27%로 상승하였음

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구고령화가 소득 및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

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,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충되는 두 시각이 존재함    

 첫째, Deaton and Paxson(1994)은 대만, 중국, 영국, 미국 데이터에 근거하여 소득불평등이 연

령의 증가에 따라 악화됨을 주장하였는데,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는 인구 전체의 평균

연령을 증가시켜 소득불평등 악화를 야기함

   - Gruber and Wise(2001)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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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따라 노년층에 배분되는 공적자원의 비율이 하락하였음을 시사함  

   - Razin el at.(2002)은 이로 인해 노년층 대상 공적 이전(social transfer)이 축소되어 소득불

평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주장함  

 둘째, Higgins and Williamson(2002)은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기술을 습득한 계층에 유리한 

보상체계(skill premium)에 주목하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기술숙련도 편차의 감소로 소득불평등이 

완화될 수 있음을 주장함

   - Preston(1984)은 노년층 인구비율의 증가로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노년층 

대상 공적 이전비(public transfer)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

수 있다고 주장함 

   - Bussolo et al.(2015)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자본소득 대비 임금수준이 상승하며, 이로 

인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음을 주장함

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고령화 속도의 차이로 인구고령화를 다룬 학술연구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

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, Chen et al.(2017)은 개발도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를 발표

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

 첫째, 소득불평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됨(<그림 1> (a) 참조) 

<그림 1> 연령에 따른 소득 및 소비불평등 정도

   (a) 소득불평등    (b) 소비불평등

해
외
 학
술
연
구
 분
석



이
슈
 분
석

 35

 둘째, 소비불평등은 청년층에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일부 구간이 존재할 뿐 35세 이후로는 특별

히 악화되지 않음(<그림 1> (b) 참조) 

   - 단, Chen et al.(2017)에서 활용된 데이터(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)는 비소비

재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 

 셋째, 금융시장의 발달은 인구고령화가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

될 수 있는 반면, 소비불평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함 

   - <그림 1>에서 확인되는 연령에 다른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 정도의 차이는 금융시장의 존재

로 설명할 수 있음

   - 즉, 금융시장의 발달로 개별 가계는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장기 저축 및 소

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연령증가에 따른 소비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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